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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회� 대한민국� 연극대상에는� 전국� 각지의� 추천을� 받은� 작품� 19편이� 후보에�

올랐다.� 심사위원들은� 희곡의� 완성도와� 모든� 요소들의� 조화,� 그리고� 예술적� 성취

에� 초점� 맞추어� 열띤� 토론을� 진행했고,� 그� 결과� 극단� 파․람․불의� <그날,� 그날에>
를�대상작으로�선정하였다.

<그날,� 그날에>는� 희곡과� 연출,� 그리고� 배우� 연기� 등의� 완벽한� 연극적� 앙상블을�

보여주었다.� 2018년에� 작고한� 이반� 작가가� 1979년에� 창작한� 이� 희곡은� 두고�

온� 북쪽의�고향을� 잊지�못하는� 실향민을�통해� 통일과�분단을� 성찰하는�작품으로,�

그� 해� 대한민국연극제�희곡상을�수상할� 정도로�탄탄한� 구성을�취하고� 있다.� 변유

정� 연출은� 이반� 작가와� 희곡에� 대한� 존경심을� 밑바탕에� 깔고� 대사� 하나하나의�

의미를� 선명하게� 무대화하였다.� 거기에� 노인� 역을� 맡은� 중견배우들은� 물론이고�

제� 몫을� 톡톡히� 해내는� 젊은� 배우들의� 연기가� 빚어내는� 앙상블은� 극단의� 역사와�

숙련의� 깊이를� 가늠할� 수� 있을� 만큼� 훌륭했다.� 희곡에� 대한� 존경과� 무대� 위� 모

든� 요소의� 완벽한� 조화로� 인해� 40년� 이상의� 시차를� 가진� 작품임에도� 큰� 울림을�

주었다.�

비록� 대상으로� 선정되지� 못했지만� 특히� 올해� 후보작들은� 훌륭한� 예술적� 성취와�

한층� 성숙된� 완성도를� 보여주었다.� 코로나19라는� 사상초유의� 비상사태를� 맞았음

에도� 굳건하게� 공연을� 올렸고� 더� 단단한� 완성도를� 보여주었다는� 점에서� 후보작�

19편을�포함하여�올해�활동한�모든�연극인들에게�경외와�존경의�박수를�보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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